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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4.(월) 08:00 배포 2026. 8. 24.(월) 08:00

올가을, 비무장지대(DMZ)로 평화 여행 떠나요
- 9월에 인천과 강원 잇는 ‘디엠지 평화 페스타’ 개최, 분단의 상징을 평화･치유의 무대로
- 자연·삶·성찰 등, 3개 주제 결합, 차별화된 비무장지대 접경 관광 콘텐츠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이하 관광공사), 인천광역시(강화군),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와 함께 9월에 

‘디엠지 평화 페스타(DMZ PEACE FESTA)’를 연속으로 개최한다. 강화군

(9. 12.~13.)에서 시작한 행사를 철원군(9. 26.~27.)으로 이어가며 비무장

지대(DMZ) 접경지역의 관광 외연을 확대한다.

 지역별 특색 살린 체험형 콘텐츠로 비무장지대에서만의 특별한 경험 제공

  올해 처음 열리는 ‘디엠지 평화 페스타’는 개별 지자체 단위로 분절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잇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각 지자체가 가진 고유의 콘텐츠를 접경지역의 자연(생태), 삶(주민 이야기), 

성찰·치유(웰니스)라는 통일된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공동 

사업모델 발굴 및 참여 지자체 교류로 지속 가능한 비무장지대 관광자원을 

발굴, 차별화된 비무장지대만의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 강화군에서는 ‘시간이 머무는 섬 평화를 걷다’를 주제로 ▴화개 

전망대 일출 명상·요가 프로그램, ▴비무장지대 철책 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는 걷기 프로그램, ▴실향민의 삶을 재해석한 무알코올 칵테일 

제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한 9월 한 달간 ‘비무장지대 방문의 달’을 

운영하며 ‘임무가 있는 교동시장 방문’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생명력이 넘치는 평화의 대지’를 주제로 ▴미디어 

아트와 연계한 거리 공연, 디스코 행사, ▴소이산을 배경으로 한 체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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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여행, ▴세계적인 브랜드(BMW)와 협업, 철원의 주요 안보 거점을 

모터바이크로 달리는 여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비엠더블유(BMW) 

라이딩 투어’는 이번 행사 종료 후에도 10월 한 달간 ‘비무장지대 방문의 

달’과 연계해 운영하며 통합 할인권 발급 등 다양한 방문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별 세부 일정을 비롯해 접수 방법, 사전 준비물 등 프로그램별 안내 

사항은 행사 포스터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이번 ‘디엠지 평화 페스타’는 분단과 아픔의 

상징이였던 비무장지대가 자연, 삶, 치유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치유와 감동을 

선사하길 기대한다.”라며 “특히 내년에는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전 세계인에게도 접경

지역의 관광매력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 올가을 바쁜 

일상을 벗어나 비무장지대에서 자연과 삶, 자신을 성찰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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